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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민 참여로 만들어 나가는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85년사 
‘기후로 바라본 광주, 그리고 우리’ 도서 발간 착수보고회 개최
-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분석 및 전망, 참여 공모를 통한 기후변화 경험담 수록

□ 광주지방기상청(청장 서장원)과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(원장 고상연), 

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(상임회장 최도성)는 1월 16일 광주지방

기상청에서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85년(1939~2023)의 이야기를 담은 

『기후로 바라본 광주, 그리고 우리』 도서 발간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.

<‘24. 1.16.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85년사(1939~2023) 발간 착수보고회>

 ○ 지난해 여름부터 세 기관은 지역민들이 기후변화를 일상에서 더욱 가깝게 

체감할 수 있고, 지역의 탄소중립·녹색성장 정책을 지원하는 방법론을 

찾고자 머리를 맞대었고, 공동협업과제로 ‘광주광역시 기후변화 85년사

(이하 역사서)’를 발간하기로 마음을 모았다.



   - 역사서의 제목은 ‘기후로 바라본 광주, 그리고 우리’로 총 3개 장으로 

구성할 계획이다. 1장‘날씨가 그린 광주’에서는 광주 기후변화 현황

뿐만 아니라 지역민 대상의 공모전을 통해 위험기상에 따른 재해사례 

등 기후변화 경험담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이며, 

   - 2장 ‘빛고을 어제, 오늘, 그리고...’에서는 실생활과 밀접한 요소를 

연계 분석하여 “한여름 골목길에 이불 깔고 자던 시절” 등 추억이 가득한 

옛 시절 지역민의 생활이 기후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동감 

있는 사진과 함께 구성할 계획이며, 

   - 3장 ‘미래 기후’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으로 광주의 기후요소

(기온, 강수량 등)와 극한기후지수(폭염일수, 한파일수 등)의 미래 전망 

정보를 수록할 예정이다.

 ○ 11월에 최종 발간될 본 역사서는 지역민들이 살아온 삶의 발자국 

곳곳에 묻어있는 기후변화 이야기를 담아 우리 눈앞에서 진행되고 

있는 기후변화를 생생하게 느끼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공감대를 

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세 기관은 역사서 발간을 통해 지역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

탄소중립·녹색성장 정책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, 앞으로도 

지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행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협력해 

나갈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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